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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  성 탄  대 축 일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마치고 성당 마당으로 나오며 받는 기분은 한 해의 가장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사
랑 가득한 주님의 영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감싸고 계시다는 느낌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뺨에 와 닿는 차
가운 밤공기도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의 세계 안에 머무는 이 특별한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눈과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은 잔잔한 기쁨과 뭉클한 감동으로 따뜻합니다. 이러한 밤은 해
마다 돌아오지만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래도 유난히 기억에 더 오래 남는 밤 미사 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혼자서 한적한 산 밑의 수도원에서 피정하며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수사님들과 신자분 몇몇과 함께 미사를 
봉헌한 뒤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았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그 겨울밤, 별빛이 아름
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한한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던 체험이 잊히지 않습니다. 또 어느 해에는 미사가 
끝나자 곧바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순백의 눈을 맞으며 느낀 순수한 즐거움과 포근함, 그리고 마음의 가벼움이 
다시 떠오릅니다. 마종기 시인이 노래한 ‘눈 오는 날의 미사’에는 눈 내리는 아침의 미사에 대한 감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흰옷 입은 하느님과/ 그 아들의 순한 입김과/ 내게는 아직도 느껴지다 말다 
하는/ 하느님의 혼까지 함께 섞여서/ 겨울 아침 한정 없이 눈이 되어 내린다.// 그 눈송이 받아 입술을 적신다./ 
(중략) 오래 비어 있던 나를 채운다./ 사방에 에워싸는 하느님의 체온,/ 땅에까지 내려오는 겸손한 무너짐./ 눈 
내리는 아침은 희고 따뜻하다.” 눈이 내리든 내리지 않든 예수 성탄 대축일의 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순수
하게 만드는 거룩한 밤입니다. 이 복된 밤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그저 머물고 싶을 뿐입니다. 

          땅으로 내려오신 평화의 하느님       

땅으로 내려오신 하느님,

사람들 한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당신은 부드럽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분이고

전 인류를 당신께로 다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오! 인간들을 위한 하느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깊이여!

목자들과 함께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천사들의 합창단과

어우러져 춤을 춥시다.

- 성 대 바실리오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에 대한 강론」중에서-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회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 미사  성가 :  ◈ 구유안치 (93,94,99)  ◈ 경배(102,105) ◈ 봉 헌(103,106)  ◈ 성 체(110,98)  ◈ 파 견(484)

◈ 미사  성가 :   ◈ 입 당 (100)     ◈ 봉 헌(107,109)   ◈ 성 체(98,101)     ◈ 파 견(484)

예수 성탄 대축일 산호세 한국 순교자 성당 주보 2014. 12. 25.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화 답 송 :  시편 96(95),1-2ㄱ.2ㄴ-3.11-12.13(◎ 루카 2,11 참조)

(후렴) 오 늘 우 리 구 원 자 주 그리 스도 태 어 나 셨 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예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 답 송 :  시편 98(97),1.2-3ㄱㄴ.3ㄷㄹ-4.5-6(◎ 3ㄷㄹ)

(후렴) 우 리 하 느 님 의 구원 을 온 세 상 땅 끝 마 다 모 두보 았 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

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 독 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6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8<또는 1,1-5.9-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